
G M T시트 시장 판도변화 예고
한화, 1만5 0 0 0톤 생산개시 … 원료확보 및 용도개발 숙제

G M T시트 시장에 한화종합화학이 신규진출, 판도변화가 예상되고 있다. 

그러나 1만5 0 0 0톤 생산능력을 갖춘 한화종합화학이 9 6년기준 시장규모가 4 0 0 0톤에 그치고 있는 국내

G M T시트 시장에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오기 위해서는 수입원료 중 하나인 Glass Fiber의 적기공급

및 안정적 확보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 

또 G M T시트 수요가 자동차용 범퍼에 그치고 있어 전선용 케이블 하우징 등 산업용을 개발, 용도를

다양화시켜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 

한화종합화학은 3 5 0억원의 투자비와 3년간의 연구기간을 거쳐 충북 부강 2공장에 연산 1만5 0 0 0톤 규

모의 공장을 완공, 상업생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. 

관련업계에 따르면, 국내 G M T시트 수요는 9 6년기준 4 0 0 0톤으로 독일 GE, 일본 Idemitsu 등으로 부

터 전량 수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. 

그러나 국내 G M T시트 수요는 2 0 0 0년 2만톤이 예상될 만큼 연간 50% 이상의 고성장이 예견되는 등

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 

국내 G M T시트 수요현황을 보면, 대경화성이 연간 3 6 0 0톤으로 국내시장의 9 0 %를 점하고 있는 가운

데 청보기업, 현대상용차, 쌍용승용차등이 나머지 10% 시장을 점하고 있다. 

최대 G M T시트 수요처인 대경화성은 기아자동차에 Bumper beam을 전량 납품하고 있으며 G E코리

아로 부터 월 2 0∼3 0톤을 공급받는 것을 비롯, 일본 I d e m i t s u의 국내대리점인 다호통상에서 월 1 5 0∼

1 7 0톤, 한화종합화학으로 부터 월 1 1 0∼1 2 0톤 가량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

그러나 기아자동차가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세피아 승용차 범퍼에 사용해야 할 GE 제품의 G M T시

트 사용계약이 9 7년4월로 끝남에 따라 9 7년 대경화성의 G M T시트 구매는 다호통상과 한화종합화학

의 2파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

이밖에 청보기업은 자동차 범퍼용으로 다호통상으로부터 월 1 0톤을, 현대상용차 및 쌍용승용차도

Engine Under Cover용으로한화종합화학에서 각각 공급받고 있다. 

G M T시트 가격은 품질이 우수한 G E제품이 K g당 3 . 4달러에 거래되는 것을 비롯 I d e m i t s u의 유니그

레이드는 K g당 3달러, Random 그레이드는 2 . 9달러로 G E제품보다 약간 낮게 거래되고 있다. 

한화종합화학은 G M T시트 생산원료의 4 2 %를 차지하는 Glass Fiber를 수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.

세계 G M T시트 생산기업으로는 미국 GE, 독일 BASF, 일본 I d e m i t s u를 비롯 UBE, Swiss Symalit,

미국 Exxon 등으로 알려졌다. 

한편, GMT시트는 P P에 유리섬유를 보강재로 사용한 복합소재로서 자동차용 범퍼, 엔진커버, Slab,

콘크리트거푸집 대체재 등으로 이용되는 고기능 특수소재이다.

국내 G M T시트 수요현황( 1 9 9 6 )

대경화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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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0 0 0 M / T

대경화성의G M T시트 공급현황( 1 9 9 6 )

다호통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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